
구미, 고도정수처리시설 연기 불만

한국수자원공사가 2013년까지 구미광역정수장에 독성 남조류를 분해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기

로 했다가 계획을 연기해 구미시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.

수자원공사는 2008년 3월 낙동강 페놀(Phenol) 유입사고를 계기로 구미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춘다

고 2008년 12월 밝힌 바 있다.

당시 기존 정수처리공정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미량의 유해물질도 처리하기 위해 2013년까지 485억원을 들

여 구미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기로 했으며, 2009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10년

실시설계에 들어가 2011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.

그러나 2012년 8월 중순인 현재까지 수자원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실시설계 계획만 잡아 놓은 상태

이다.

수자원공사는 최근 공식적으로 2014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으나 구미시민은 이마저도 믿을 수 없다는 반

응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8/13>


